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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Body Image Victimization Experience on

Abnormal Eating Behavior according to the BMI of Female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Passive Social Media Activities

Lim On You

Advisor : Prof. Jung Seung Ah, Ph.D.

Dept. of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asual effect of abnormal eating

behavior related body image victimization experience, and the mediating effect of pas

sive social media activities on the relation between these two variables.

For this purpose, 449 female university students in G city were sampled. Self rep

ort questionnaires, The Korean version of eating attitude test-26(KEAT: 26), body i

mage victimization experiences scale(BIVES) and social grooming scale, physical ap

pearance comparison scale(PACS), specific attributes comparison scale(SACS) were

conducted on this sample and statistical analysis were performed with this data usi

ng SPSS 24.0 and AMOS 24.0.

The result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the correlation analysis,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361) were found

between intolerance of body image victimization experience and abnormal eating behav

ior. an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ere found between passive social media activiti

es and body image victimization experience(.319) and passive social media activiti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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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normal eating behavior(.470).

Second, in the SEM(Structural Equational Modeling) analysis, mediating effect of

passive social media activities on the relation between body image victimization

experience and abnormal eating behavior were found.

Thus, it was confirmed that body image victimization experience a has the

directly significant effects on an abnormal eating behavior, and even indirectly

significant effects through the mediating variable passive social media activities.

It can be said that the results of the study would help in having a broader

understanding about the mechanisms of an eating disorder. This means that passive

social media activities gives an effect as an mediating factor in treating an abnormal

eating behavior. In other words, These results show the importance of digital literacy

education related to social media activities that help treat and prevent eating

disorders.

Key words : abnormal eating behavior body image victimization experience, passive so

cial media activities, mediation effect



- 1 -

Ⅰ. 서론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중앙일보(2014)가 20대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76%이

상이 다이어트를 시도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중에서 약 59%는 지금도 다

이어트 중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설문조사를 하는 동안 그들은 “다이어트 시도만 수

백 번”, “일상이 다이어트”라는 말을 하며, 그들에게 있어서 ‘다이어트’ 혹은 ‘살’에 대

한 이야기가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나 흔한 주제로 자리 잡은 듯 보였다. 날씬함을 미

의기준으로 제시하는 현대 사회의 외모중심적인 사회분위기는, 많은 여성이 정상체중

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체중을 과체중으로 인식하도록 만들며, 건강에 해로운 다이어

트를 하거나 정상범위를 벗어나는 이상 섭식행동을 유발시켰다(강소영, 2003; 이경혜

외 2003). 이상 섭식행동은 공식적인 진단 기준을 통해 섭식장애로 진단되지는 않지만

정상섭식 행동을 벗어나 섭식행동을 제한하거나 폭식행동을 하며 다이어트에 집착하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을 의미한다(박지연, 신민섭, 김은정, 2011). 이상 섭식행동은

정상 섭식 행동을 보이는 집단과 섭식장애 환자 사이의 연속선상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상 섭식 행동이 심각해지면 섭식장애로 진행될 수 있다(김은하. 이신영, 2016; Mintz,

O'Halloran and Mulholland, 1997).

정신 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DSM-5)에 따르면 섭식장애는 비정상적인 식사행동이

나 제거행동을 보이고, 체중 및 체형에 대해 과도한 집착을 보이는 장애를 의미한다.

섭식장애는 크게 식욕 부진증(anorexia nervosa)과 신경성 폭식증(bulimia)으로 구별될

수 있다.

국내의 섭식 장애 환자는 증가하는 추세로, 최근 5년간(2008 ∼ 2012년) 섭식장애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18.8%(2.062명)증가 하였고, 2016년에 섭식장애로 치료를 받은 환

자는 1만 3918명으로 보고되었다. 그 중 여성 환자가 81%(1만 1330명)이며, 연령별로

는 20대 여성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6; 파이낸셜 뉴스,

2018). 이후의 국내의 연구에서도 20대 여성의 10명 중 1명(약 9.8%)은 섭식장애로 진

행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었다(차보경, 2017).

섭식장애는 무월경, 체중감소, 부종, 부정맥, 골밀도 감소, 전해질 이상, 위장문제 등

의 신체적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으며(김율리, 2018), 우울증, 강박장애 등과 같은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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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와 공병률이 높아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심한 경우, 자살에 이르게 되

는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민성길, 2015; 조상호 외, 2016에서 재인

용). 섭식 장애환자들은 섭식장애의 위험성을 간과하며, 환자들의 자발적 치료동기가

미약한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임상현장에서 진단과 치료가 어렵고 만성화되기 쉽다.

하지만 섭식장애를 조기에 발견하면 환자, 보호자, 치료자의 노력으로 완치 가능한 질

환이라고 보고되었다(2018, 김율리). 따라서 이상섭식 행동이 섭식장애로 이행되기 전

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섭식 행동은 생물학적, 사회적, 개인 심리적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그 중에서도 사회문화적 영향은 이상 섭식행동을 설명하는 강력한 요

인 이며(Thompson et al., 1999), 섭식 장애 및 이상 섭식행동의 유지 및 치료적 접근

에 있어서 사회문화적 요인에 중점을 둔 치료가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2018, 김율

리).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섭식 장애 및 이상섭식 행동의 발병, 유지 및 치료

에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영향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고자 한다. 사

회문화적 영향이란 외모에 대해 지각된 부모, 또래, 매체의 영향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영향은 마른 체형을 이상화시켜 신체 불만족과 이상 섭식행동을 유발시킨

다고 알려져 있다(Keery et al,. 2004; Thompson et al., 1999). 사회문화적 요인 중 또

래 혹은 부모가 여성의 이상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어린 시절 또래나 부

모의 신체적 외모에 대한 놀림이나 부정적 피드백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대학생 및 성

인의 신체 불만족과 이상섭식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권민

경, 2010; Akan & Grilo, 1995; Duarte& Gouveia, 2017; Haines et al., 2006; Jackson,

Grilo, & Masheb, 2000; Menzel et al., 2010). 신체적 외모에 대한 놀림이나 부정적 피

드백은 신체이미지 희생경험에 포함되며, 신체이미지 희생경험은 어린 시절에 경험한

신체적 이미지(체중, 몸매, 외모)와 관련되어 또래나 부모에게 희생을 당하거나 거절당

했던 경험을 의미한다(Duarte& Pinto-Gouveia, 2016).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Virginia(2012)의 연구에서 6세, 12,세 16세에 여대생들의 신체

에 대한 놀림 경험이 가장 많았고, 그때 경험했던 체중과 관련된 괴롭힘의 경험들이

이상섭식 행동 및 섭식장애를 유발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과거의 신체에 대한 부

정적 경험이 시간이 지나서도 여전히 개인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어린 시절의 신체 이미지 희생경험은 하나의 외상(trauma)으로서 개인의 발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외상은 작은 외상과 큰 외상으로 구분 되는데, 부모나

또래에 의한 신체 이미지 희생경험은 작은 외상에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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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이미지 희생경험이 섭식장애의 원인으로 자주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

각성에 대해 간과하고 있는 실정이며(Slade, 1982),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섭식장애의

원인을 신체적· 성적 학대와 같은 아동기 외상으로만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 신체이미

지 희생경험은 작은 외상으로써 당시에는 심각한 문제를 보이지 않더라도 그 상처가

내면에 남아 현재 여대생이 보이는 이상 섭식행동을 설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변인이라

고 생각된다. 하지만 어린 시절 신체이미지 희생을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이 현재 이상

섭식 행동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여대생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섭식 행동을 설

명하는 신체이미지 희생경험의 영향력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상섭식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또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즉, 어린 시절의 신체이미지 희생경험

과 이상섭식 행동과의 관계를 매개하는 매개변인이 있음을 고려해볼 수 있다.

가족, 또래, 대중매체는 서로 상호작용하여 이상섭식 행동을 더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여대생의 이상섭식 행동을 설명하는데 매체의 영향 또한 중요하다. 기존의 연

구는 전통적 미디어(잡지, TV, 신문)가 이상 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소셜 미디어(social media)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소셜 미디어와 관련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 인

터넷 진흥원에서 조사한 ‘2017 모바일 SNS 이용률‘에서 모든 연령의 약 81%가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20대 여성(93.5%)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7). 이를 통하여 여대생이 소셜 미디어에 더 많이 노출된

다고 가정해볼 수 있다. 특히, 청소년에 비해 여대생은 현재 또래나 부모에게 직접적으

로 신체적 외모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을 겪기보다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날씬함에 대

한 압력을 간접적으로 경험한다고 예상된다. 이러한 이유로 소셜 미디어는 현재 여대

생의 이상섭식 행동이 유발되는 것을 유의하게 설명할 수 있는 변인이라고 생각 된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소셜 미디어의 사용과 노출시간이 신체불만족과 이상섭식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다소 작았으나(김효진, 임성문, 2015; Ferguson, Winegard, & Wine

gard, 2011; Ferguson et al., 2014), 소셜 미디어를 통한 사진 올리기, 포스팅, 댓글 보

기 등의 활동을 하거나, 외모 비교를 하는 것은 부정적인 신체상과 이상 섭식행동에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김미희, 2015; Fardouly, Vartanian, 2015; Hendrickse et al, 201

7; Holland & Tiggemann, 2016; Kim & Chock, 2015; Manago et al, 2015; Meier &

Gray, 2014). 즉,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시간보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개인이 어떤

활동을 하느냐가 이상섭식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주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소셜 미디어 활동은 타인의 게시물에 올라온 사진이나 동영상을 살펴보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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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 사용과 동영상이나 사진을 직접 포스팅 하거나 업로딩 하는 능동적 사용으로 명

명하여 구분할 수 있다(Manago, et al., 2015).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소셜 미디어를 능

동적으로 사용하는 이용자들은 사회적 신뢰감을 형성하고, 사회적으로 연결되는 느낌

을 갖는 등 긍정적인 영향(Koroleva, Krasnova, Veltri, & Günther, 2011)에 대한 보고

가 있는 반면, 수동적인 이용자들은 피로감, 짜증, 신체불만족, 섭식에 대한 걱정을 야

기하는 등 개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Jordan, Monin, Dweck,

Lovett, John, & Gross, 2011; Maier, Laumer, Eckhardt, & Weitzel, 2012; Wang, Yan

g & Haigh,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셜 미디어 활동 중에서 개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동적 소셜 미디어 활동에 중점을 두어 살펴보고자 한다. 수동적 소셜 미디어 활동은

소셜 미디어 상에서 관계를 유지하는 행동으로써 친구의 SNS를 방문하여 타인과 상

호작용 없이 게시물을 살펴보는 행위인 ‘수동적 소셜 그루밍 행동’과(Ellison et al, 201

4; Utz, Beukeboon, 2011), 타인이 올린 글과 사진을 수동적으로 둘러보면서 사회적 비

교 행위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외모 비교’ 행위로 정의 될 수 있다(정진영, 2018; 오

현숙, 2017; Vogel et al., 2015).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수동적 소셜 그루밍’ 과 ‘외모 비교‘ 행위가 이상섭식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Fardouly, Vartanian, 2015; Mabe, F

ornety & Keel, 2014). 실제로, 소셜 미디어 이용자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소셜 그루밍

활동과 외모 비교 행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인터넷 진흥원, 2013). 따라

서 수동적 소셜 미디어 활동 중 ‘수동적 소셜 그루밍’과 ‘외모 비교’는 현재 여대생의

이상섭식 행동을 유의하게 설명할 수 있는 변인이라고 생각 된다.

어린 시절 신체 이미지 희생경험이 있던 사람은 경험이 없거나 과거의 경험을 덜 부

정적으로 지각한 사람보다 신체불만족이 높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이상적 체형을 추구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신체이미지 희생경험을 부정적으로 지각한 여대생은

날씬함을 강조하는 소셜 미디어의 영향을 더 많이 받으며, 이는 여대생에게 부정적이

고 병리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 된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신체에 대한 놀림,

부정적 피드백의 경험을 부정적으로 지각할수록 타인과의 외모비교를 더 많이 하게 된

다는 것이 밝혀졌다(손은정, 2008; Sarwer et al., 1998; Shroff, Thompson, 2006). 신체

적 외모에 대한 부정적 경험이 있던 사람은 어린 시절 관계에서 부정적 정서와 결핍을

느꼈기 때문에 소셜 미디어 상에서 관계를 추구하는 그루밍 활동을 함으로써 정서적

지지나 소속감을 얻길 원한다고 보여 진다(채경선, 정윤주. 2015). 더구나 소셜 그루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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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타인의 게시물을 많이 접할수록 외모비교를 더 많이 하게 되므로 수동적 소셜

그루밍은 비교를 촉진하는 활동이기도 하다(오현숙, 2017). 선행연구를 근거로, 신체이

미지 희생경험과 수동적 소셜 미디어 활동(외모비교, 수동적 소셜그루밍)은 유의미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즉, 수동적 소셜 미디어 활동은 이상섭식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이자 동시에 신체이미지 희생경험에 영향을 받는 변인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있다.

종합하면, 어린 시절의 신체이미지 희생경험과 현재의 수동적 소셜 미디어 활동은

이상섭식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고. 동시에 신체이미지 희생경험이 수동적 소셜

미디어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고 생각된다. 이 두 가지 변인이 서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어 이상섭식 행동을 더 잘 설명한다고 예상된다. 하지만 이들의 관계를 종합

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는 미비한 실정이며,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신체이미지 희

생경험과 소셜 미디어 활동이 이상섭식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살펴보거나, 단지

소셜 미디어 활동이 신체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만을 살펴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여대생의 신체이미지 희생경험과 이상섭식 행동의 관계에서 수동적 소셜 미디어

활동의 매개효과를 알아봄으로써, 신체이미지 희생경험이 이상섭식 행동에 미치는 영

향과 수동적 소셜 미디어 활동의 간접적인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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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A. 이상 섭식 행동

1. 개념

이상 섭식행동은 DSM-5의 공식적인 진단기준을 통해 섭식 장애로 진단되지는 않

지만 정상적인 섭식행동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는 행동을 의미한다(박지연, 신민섭,

김은정, 2011). 이상 섭식행동은 일반인들의 섭식 문제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이며

(김은하, 이신영, 2016), 폭식, 거식행동, 섭식통제 행동이 있다. 거식행동은 식사량을

극도로 제한하거나 전혀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행동을 의미한다. 폭식행동은 다른 사

람들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양의 음식을 짧은 시간 내에 섭취하는 행동과 음식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 행동을 의미한다. 섭식 통제 행동은 살이 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음

식을 억제하거나 조금씩 먹거나 작게 잘라서 먹는 행동을 의미한다(김은하, 이신영, 20

16; APA, 2013). 이상 섭식행동은 정상 섭식행동을 보이는 집단과 섭식장애 환자 사이

의 연속선상에서 존재하기 때문에(Mintz, O'Halloran and Mulholland, 1997), 이상 섭

식 행동이 심각해지면 섭식장애로 진행될 수 있다(김은하. 이신영, 2016). 따라서 비 임

상군을 대상으로 한 이상 섭식행동에 대한 연구는, 섭식장애의 병리를 이해하는데 도

움이 된다. 이처럼 이상 섭식행동은 섭식장애와 연속선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섭식장애

또한 구분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다.

DSM-5에 따르면 급식 및 섭식장애는 개인의 신체적 건강과 심리사회적 기능을 현

저하게 방해하는 부적응적인 섭식 행동을 의미한다. 하위유형에는 신경성 식욕부진증,

신경성 폭식증, 폭식 장애 등이 있다. 신경성 식욕부진증은 체중 증가와 비만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을 지니고 있어서 음식섭취를 현저하게 감소시키거나 거부함으로써 체중

이 비정상적으로 저하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신경성 폭식증은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양

의 음식을 먹는 폭식행동을 보이며, 이로 인한 체중증가를 막기 위해 구토나 과도한

운동 등의 보상행동이 반복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폭식 장애는 폭식행동을 일삼으면서

자신이 폭식행동을 하는 것에 현저한 고통을 느끼지만 토하는 등의 보상행동을 나타내

지는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섭식장애 및 이상 섭식행동은 개인에게 현저한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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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심리적 고통 및 사회적, 직업적 기능의 손상을 야기하기 때문에 섭식 장애 및 이상

섭식 행동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개입 및 예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섭식 장애의 원인

섭식 장애 및 이상섭식 행동은 다차원적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주로 생물학적, 개인

심리적 요인, 가족적 요인, 사회 문화적 요인들이 섭식장애를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

개인 심리적 요인으로는 낮은 자기개념 명확성, 자아 존중감, 외모스트레스 등이 이상

섭식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성미혜, 2004; 조경희, 이봉건, 201

5; 장혜경, 2014). 성격적인 면에서도 완벽주의 성향과 내현적 자기애가 이상섭식 행동

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내, 하정희 2007; 박지연, 신민섭, 김은

정 2011). 최근에는 개인의 성향보다 정서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으며, 그 중에서

여성의 경우 우울, 불안, 체형 불만족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 상태가 이상 섭식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백수연 외, 2012).

사회문화적 요인에서는 특히 대중매체가 사회문화적 가치를 전파하는데 핵심적인 역

할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Stice & Shaw, 1994). Stice(2002)은 사회문화적 압력에

대한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에 따르면, 날씬한 몸매를 가져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

과 마른 신체상에 대한 내면화가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을 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신체 불만족은 엄격한 섭식절제로 이어지고 그 반작용으로 폭식행동을 촉발시킨다. 또

한 신체 불만족은 부정정서를 유발하고 그 결과로서 폭식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권석

만, 2013). Thompson 등(1999)의 삼자 영향 모형(tripartite influence model)에 의하면,

부모, 또래, 매체로부터 날씬해야 한다는 압력이 신체 비교와 마른 이상적 체형의 내면

화를 증가시키는 과정을 통해 신체 불만족, 섭식장애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모

델을 통해 섭식 장애 유발에 있어서 사회문화적 요인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생물학적 요인으로는 뇌의 시상하부 기능 부전이나 호르몬의 영향, 유전(Husm, 199

0; Lawsonetal, 2012; 유지혜, 2013 재인용)등이 섭식장애 및 이상섭식 행동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MI(신체 체질량 지수) 또한 이상 섭식행동 및

섭식장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데,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저체중에 비해 정상체중

및 과체중 집단일수록 이상섭식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김소정,

손준호 & 류호상,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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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적 요인으로는 부모 애착, 양육 태도, 외모에 대한 부정적 피드백, 과보호 등이

이상섭식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 되고 있다. 김정안(2012)은 부모 애착과 섭

식장애 행동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낮은 수준의 안정 애착을 보이는 개인 중에 충동

성을 가진 사람들이 폭식행동을 보인다는 것을 입증했다. 또한, 부정적인 부모의 양육

과 가족 기능은 섭식장애의 발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Le Grange et al., 2010).

청소년뿐만 아니라 여대생에게도 가족적 요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가 진행

되었는데 과보호적인 부모의 양육 태도가 섭식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과보호적 이라고 인지하는 여대생 일수록 이상섭식 행

동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최윤정, 김석선 2017).

이처럼 섭식장애를 유발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이상섭식 행동은

다른 정신병리보다 사회문화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보고되었다(Thompson et al., 19

99). 또한 섭식 장애환자들은 섭식장애의 위험성을 간과하며, 환자들의 자발적 치료동

기가 미약한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치료적 접근에 있어서 개인 심리적인 요인에 중점

을 둔 치료의 효과는 미약하다고 보여 진다(2018, 김율리). 그렇기 때문에 섭식 장애의

발병, 유지 및 치료에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영향에 초점을 두어

환자에게 개입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문화적

영향을 소셜 미디어가 보편화된 현실과 여대생이라는 대상에 중점을 두어 ‘부모나 또

래로부터 신체이미지 희생경험’과 ‘수동적 소셜 미디어 활동’으로 변인을 설정하여 이

상섭식행동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B. 신체 이미지 희생경험

1. 외상으로써의 신체이미지 희생경험

외상(trauma)은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충격적인 사건에 의해서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정서적 충격, 심리적 상처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권석만, 201

4). 외상은 심각도, 종류, 맥락에 따라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나타난다. 이러한 외상은

크게 (1) 일회적이거나 반복적인 외상 (2) 자연적이거나 인위적인 외상 (3) 대인관계에

서 발생하는 외상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 중 대인 간 외상(interpersonal trauma)은

이별, 배신, 학대. 방임, 따돌림, 괴롭힘, 폭력 등 사람에 의해 고의적으로 발생하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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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의미한다(Allen, 2010).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Sigmund Freud)는 1985년에 브로이어(Breuer)와『히스테리

연구』를 발표 했으며, 처음으로 “일반히스테리”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프로이트,199

7). 일반 히스테리는 큰 외상(일반적으로 PTSD로 분류되는 외상사건)은 없지만 여러

개의 작은 외상이 누적 될 때에 발병하는 히스테리를 의미한다. 프로이트는 작은 외상

이 공포감, 불안, 창피함 혹은 신체적 고통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경험이

라면 모두 작은 외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외상은 작은 외상(small “t” tr

auma)과 큰 외상(Big “T” Trauma)으로 분류된다. 큰 외상은 충격적인 경험으로 인해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시스템이 붕괴되고 세상과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와 안

정감이 상실되는 것이라고 정의 내려진다. 전형적으로 큰 외상은 DSM-5에서 제시하

는 PTSD 외상을 의미한다. 큰 외상에는 심각한 사고, 자연재해, 강도, 강간, 도시폭동,

전쟁, 전투, 강제수용소, 대수술,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아동학대, 방임과 같은 만성적

이거나 반복적인 경험 등이 있다(Elyssa, 2017; Lesa, 2013).

작은 외상은 각 개인의 삶에서 자존감을 잃게 만드는 일상의 경험, 사건을 의미한다.

이는 개인에게 오래 지속되어 고통을 유발하고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집중력,

자존감, 정서적 조절의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다. 작은 외상은 부모에게 심하게 야단맞

은 기억, 친구에게 놀림 받은 기억, 친구와의 갈등, 부정, 이혼, 상사와의 충돌, 급작스

럽거나 확장된 부서이동이나 이사, 결혼 계획, 새로운 직업의 시작, 아이를 입양하거나

임신하는 것, 법적 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이 있다. 작은 외상은 큰 외상과는 달리 침

습하는 기억이 없거나, PTSD로 진단되지 않을 수 있어 작은 외상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작은 외상이 축적되면 그 당시에는 병리적 현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시

간이 지나면 우울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빠지는 등의 큰 고통을 일으킬 수

있다(최광현, 2009; 홍준기, 2015; Elyssa, 2017; Lesa, 2013).

신체이미지 희생경험은 어린 시절, 청소년기에 경험한 신체적 이미지(체중, 몸매, 외

모)와 관련되어 또래친구나 부모에게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희생을 당하거나 거절

을 당했던 경험을 의미한다. 신체 이미지 희생경험에는 부모나 또래가 자신의 신체 이

미지(체중, 몸매, 외모)에 대해 조롱하거나 놀렸던 경험, 부정적 피드백을 주며 지적했

던 경험, 별명으로 부르며 수치심을 줬던 경험, 다른 사람 앞에서 놀렸던 경험 등이 있

다(Duarte & Pinto-Gouveia, 2016). 이러한 신체이미지 희생경험은 외상 사건 중에 작

은 외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Elyssa, 2017; Lesa, 2013).

Sarwer 등(1998)은 신체에 대해 놀림을 받은 경험을 개인이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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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아동, 청소년의 발달 및 자신의 신체상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주는 변인이

라고 주장한다. 즉, 어린 시절에 놀림을 받은 경험을 아동, 청소년이 더 수치스럽고 고

통스럽게 느꼈다면, 이는 개인의 신체상의 발달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 신체에 대

한 지향성이 높아지고, 신체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아동 및 청소

년뿐만 아니라 대학생 및 성인의 경우에도 어린 시절 놀림에 대한 지각은 신체 불만족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Akan & Grilo, 1995). 이처럼 자신의 신

체상을 형성하는데 타인의 평가, 피드백 등이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신의 신체상

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섭식장애와 같은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개인의

정신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작은 외상에 속하는 신체

이미지 희생 경험은 개인에게 매우 해롭고 오래 지속되는 고통을 주며, 우울, 낮은 자

존감, 신체 불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섭식 장애와 같은 질병을 유

한다고 밝혀졌다(Duarte & Pinto-Gouveia, 2016).

2. 신체 이미지 희생 경험과 이상 섭식행동과의 관계

아동기 외상경험은 섭식 장애의 발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And

erson, LaPorte,& Crawford, 2000; Kent & Waller, 2000; Kent, Waller, & Dagnan, 19

99; Pope & Hudson, 1992; Root& Fallon, 1988; Welch & Fairburn, 1996; Sweetingha

m & Waller 2008에서 재인용). 국내의 연구를 살펴보면, 아동기의 외상 중 성적학대가

부적응적 섭식 태도에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손지원, 2013). 섭식장애

환자의 아동기 외상 경험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섭식장애 환자(98.4%)가 한

가지 이상의 아동기 외상을 경험하였으며, 유형별로 정서적 학대 83,6%, 신체적 방임

82.8%, 신체적 학대 71,9%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공성숙, 이정현, 신미연, 2009).

이처럼 외상은 섭식장애 및 이상섭식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는 것을 보여 진다. 기존의 연구는 아동기 외상을 신체적, 성적 학대에 중점을 두어 살

펴보았다. 하지만, 작은 외상 인 어린 시절 괴롭힘을 당했던 경험이 이상섭식 행동과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Engstrom & Norring, 2002; Menzel et al., 2010). 이에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신체적 외모에 대한 놀림이나 부정적 피드백과 같은 작은 외상과 이

상섭식 행동 간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어린 시절에 또래 친구나 부모가 신체적 외모에 대해 조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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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별명으로 불렀던 여자 청소년은 현재 폭식행동을 보인다고 보고되었다(Duarte et a

l, 2016). 또한, 청소년기에 가족이나 또래에 의한 체중이나 놀림에 대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경험이 없던 학생들보다 높은 신체불만족, 우울감을 보고 하였다(Eisenberg, N

eumark-Sztainer, & Story, 2003).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에 체중과 외모에 놀

림을 당한 경험이 있는 성인 여성도 현재 낮은 자존감 및 신체 불만족, 우울증, 이상

섭식 행동을 보였다(Jackson, Grilo, & Masheb, 2000; Stormer& Thompson, 1996). 구

체적으로 여성의 경우, 또래와의 부정적 경험(모욕적인 언어적, 부정적 피드백, 별명으

로 놀리는 것)은 정서조절의 어려움, 열등감, 수치심, 신체 불만족과 관련이 있었고 이

는 폭식과 같은 이상 섭식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되었다(Duarte& Gouveia,

2017; Menzel et al.., 2010; Sweetingham and Waller, 2008). 부모의 신체 이미지에 대

한 부정적 피드백 또한 개인의 신체적 불만족과 이상 섭식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Keery et al., 2005; Menzel et al., 2010). Haines 등(2006)은 5 년

간의 추적 연구를 통해 체중과 관련되어 놀림을 받은 청소년이 5년 후 더 폭력적이고

통제력을 상실하며 폭식 등의 이상섭식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입증 하였

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큰 외상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 부모나 또

래에 의한 신체이미지 희생 경험의 작은 외상 또한 이상 섭식행동을 유의미하게 설명

하는 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신체적 외모에 대한 또래의 압력은 청소년의 부적응적

섭식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권민경, 2010). 안귀여루(2012)는

체중이나 몸매에 대해 부모가 언급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여고생들의 절식과 폭식 행동

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했다. 또한, 적응적 섭식과 부모, 또래 관계를 살펴본 연

구에서 부모의 부정적인 표현이 적응적 섭식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즉, 부모의 부정적

표현은 여대생의 이상 섭식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전은혜, 2016).

이처럼 외모나 몸매에 대해 놀림을 당했던 경험이 섭식장애의 원인으로 자주 확인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각성에 대해 간과하고 있는 실정이며(Slade, 1982), 기존 연구

들에서는 주로 섭식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을 신체적, 성적 학대와 같은 아동기 외상으

로만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어린 시절의 부모나 또래로부터의 신체에 대한 부

정적 경험은 작은 외상으로써 당시에는 심각한 문제를 보이지 않더라도 그 상처가 내

면에 남기 때문에 현재 여대생이 보이는 이상 섭식행동을 설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변

인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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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수동적 소셜 미디어 활동

1. 소셜 미디어의 개념 및 특징

‘2017 모바일 SNS 이용률’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전체의 약 81%가 소셜 미디어를 이

용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20대 여성(93.5%)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한국 인터

넷진흥원). 이처럼 미디어 환경이 급속히 변하면서 스마트폰의 보급이 보편화되고, 소

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소셜 미디어(social media)의 영향

력 또한 고려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소셜 미디어’ 는 블로그(blog),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

메시지 보드(meessage board), 팟케스트(potcast), 위키스(wikies), 비디오블로그(vlog)

등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이주영, 2013).

소셜 미디어는 ‘소셜’ 이라는 측면에서의 네트워크 기능과 ‘미디어’ 측면에서 콘텐츠

생산과 공유 기능이 결합함으로써 붙여진 이름을 의미한다(최민재, 양승찬, 2009). 신

문, 방송, 잡지와 같은 전통적 미디어가 일방적인 콘텐츠의 생산과 전달의 목적이 중점

적이었다면, 소셜 미디어는 콘텐츠의 생산과 공유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양방향적인 목

적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김봉섭 외 2013). 소셜 미디어는 특정 주제에 관심 있

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지식과 의견을 공유할 수 있고, 소셜 미디어를 통한 참여와

피드백이 개방적인 것이 특징적이다. 더욱이 소셜 미디어는 댓글을 통해 ‘쌍방향의 대

화’를 할 수 있으며, 소셜 미디어 이용자들이 온라인상에서 사진, 취미, 드라마, 이슈

등 동일한 관심사를 중심으로 ‘커뮤니티’를 이루며, 이를 통해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다(jylee, 2013; 박진우, 김덕중 2014에서 인용).

소셜 미디어는 다양하게 정의되는데, 일반적으로 소셜 미디어는 SNS에 가입한 이용

자들이 서로 의견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대인관계망을 넓힐 수 있는 플랫폼으로 정의

내려진다(이인희, 2013; 최민재, 양승찬, 2009; 최성우, 2011;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년). 소셜 미디어의 기술적 측면, 서비스 측면, 행위적 관점들을 종합해서 새롭게 정의

를 내려 보면 소셜 미디어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양방향적으로 개인의 정보, 지식,

경험, 생각 등을 공유하거나 텍스트, 사진, 동영상, 오디오 등 다양한 포맷의 대화를 통

해 관계를 유지하는 활동이나 행위를 하는 온라인상 웹기반의 어플리케이션”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 현재 국내·외에서 주로 사용되는 소셜 미디어의 종류는 블로그(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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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facebook), 트위터(twitter), 카카오톡(kakaotalk), 인스타그램(instagram), 밴드

(band) 등이 대표 적이다(2017, 모비인사이드).

2. 소셜 미디어 이용 동기 및 이용 행동

소셜 미디어의 이용 동기는 이용과 충족 이론(theory of uses and gratification)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 될 수 있다. 박진우, 김덕중(2014)은 다양한 소셜 미디어 이용 동

기를 정보교류, 관계 맺기, 자기표현으로 구분하였다. 정보교류는 사적인 메시지나 정

보를 전달하거나 주고받는 것을 의미한다. 관계 맺기는 개인과 개인 간의 상호교류를

하거나 상호작용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표현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타인에게 자신

의 존재와 정체성을 알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 3가지 소셜 미디어의 이용 동기를 통해

소셜 미디어 이용자들이 어떠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는지 알

수 있다. 국내 SNS 이용자(94,4%)의 주된 SNS 이용목적은 친교 및 교제(79,5%), 취미

및 여가 활동(51,3%), 일상생활의 기록(49.6%), 개인적 관심사 공유(43,6%)등으로 나타

났다. 이중 절반 이상이 하루에 한 번 이상 모바일 SNS를 이용하며, SNS를 통한 활

동은 자신이 직접 게시물을 작성하는(49.6%)활동보다 타인의 게시물을 읽거나(83.8%)

반응하고(64.1%) 공유하는(25.9%)활동이 더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인터넷 진흥

원, 2013). 즉, 소셜 미디어 이용자들이 소셜 미디어 활동 중 친교 및 교제와 타인의

게시물을 읽는 행위를 많이 하며, 이러한 활동은 소셜 그루밍(social grooming)활동과

타인의 게시물을 읽거나 반응하면서 나타나는 외모 비교 행위로 구분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소셜 미디어 이용행동을 살펴보면, Wang 등(2017)은 타인의 사진을 보는

수동적 행동과 자신이 직접 사진을 업로딩 하는 능동적 사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타인이 찍은 사진을 보는 활동은 자신이 직접 자신을 올리는 능동적인 행

동보다 더 낮은 자존감 및 삶의 불만족감을 예측하였다. 또한, Manago 등(2015)은 소

셜 미디어 이용행동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이들은 단순히 타인의 게시물에 올

라온 사진이나 동영상을 살펴보는 수동적 사용과 동영상이나 사진을 직접 포스팅 하거

나 업로딩 하는 능동적 사용으로 명명하여 소셜 미디어의 이용정도를 측정하였다. 선

행연구를 살펴보면, 소셜 미디어를 능동적으로 사용 하는 이용자들은 사회적 신뢰감을

형성하고, 사회적으로 연결되는 느낌을 갖는 등 긍정적인 영향(Koroleva et al., 2011)

에 대한 보고가 있는 반면, 수동적인 이용자들은 피로감, 짜증을 야기하는 등 개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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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Jordan et al., 2011; Maier, Laumer, Eckhar

dt, & Weitzel, 2012; Wang, Yang & Haigh, 2017). 특히, 타인이 찍은 사진을 보는 수

동적 이용은 또래간의 상향비교를 증가시키며 자신이 직접 사진을 올리는 능동적 이용

보다 낮은 자존감. 신체불만족, 섭식에 대한 걱정과 유의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Jordan et al., 2011; Wang, Yang & Haigh, 2017).

3. 수동적 소셜 미디어 활동의 종류

a. 소셜 그루밍 활동

그루밍(grooming)은 어떤 동물 개체가 동종 타 개체의(특히 스스로는 만지기 어려운

부위의) 피부, 털, 깃털 등을 청소해 주는 행동 양식을 의미한다. 포유류에서 그루밍은

‘털 손질’, 새의 경우에는 ‘깃털 손질’을 뜻한다. 이는, 먼지나 기생충을 없애고 작은 상

처를 치료하기 위한 행동으로서 자기 개체에 대한 위안 행동이라고 불렀다. 사회적 의

미의 그루밍은 짝이나 집단의 동종끼리 연대를 강화하고 개체 간의 사회적 관계를 확

인하는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의미가 있다(강영희, 2008).

원숭이가 털을 쓰다듬는 그루밍 행동은 관계를 확인하는 행동이며, 이는 “내가 너에

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그루밍을 통해 보여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Dunbar(1998)는 털

을 서로 만지는 그루밍 행동보다 언어가 더 관계를 맺는데 효율적이기 때문에 유인원

들이 사회적으로 더 많은 그루밍을하기 위해 언어가 탄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그

루밍은 동물들이 서로의 유대감을 보여주기 위해 털을 골라주는 행동이지만 인간도 이

와 유사하게 상호 간에 신뢰를 구축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동물들이 하는 털 손질

대신에 언어를 통해 이와 유사한 행동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인간사회에

서의 그루밍은 언어로 친구나 동료들에게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를 묻거나 아는 사람과

뉴스나 운동경기에 대해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며 상호 관계를 구축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또한, 사람들이 인맥을 유지하기 위해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내거나, 가끔 안부

전화를 하는 것도 원숭이들이 그루밍 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말하고 있다. Rogers(200

7)는 특히, 소셜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원숭이가 더 많은 교류를 하려고 언어가 탄생했

던 것처럼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 페이스북을 통한 관계를 맺는

행동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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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그루밍(social grooming)은 소셜 미디어 상에서 관계를 유지하는 행동을 의미

한다(Ellison et al, 2014). 사람들은 소셜 그루밍을 통해 더 큰 네트워크상에 서로 상호

간에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연락이 끊겼

거나 자주 보지 못하는 친구와 연락을 하거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소셜 그루밍의 활

동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Lampe, Ellison, & Steinfield, 2006). 또한 Utz와 Beukeboon

(2011)은 소셜 그루밍 활동에는 친구들의 SNS를 방문하고, 프로필을 보고,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다는 행동 등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한 그루밍 활동은 관계를 유지하는 상호교류 활동이지만, 소셜 그

루밍 활동을 많이 할수록 타인의 이상적인 이미지에 노출될 기회가 더 증가되고 ‘좋아

요’나 댓글 같은 평가적 반응을 요구하게 된다. 소셜 미디어의 활발한 상호작용은 한

여성이 만들어 낸 이상적 이미지가 곧 다른 여성의 신체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는 개인에게 부정적인 신체상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또한,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개인이 타인의 게시물을 많이 접할수록 외모비교를

더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소셜 그루밍은 서로 간의 유대감을 확인하는 활동이지만 비

교를 촉진하는 활동이기도 하다(오현숙, 2017).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소셜 그루밍 활동

에 속하는 포스팅한 글이나 댓글을 보거나 사진에 ‘좋아요’를 받지 못하는 것 등이 신

체 불만족 및 섭식장애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Mabe, Fornety, & Keel, 201

4). 하지만 또 다른 연구에서는 소셜 그루밍 활동에서 타인에 글에 댓글이나 ‘좋아요’

를 누르는 활동 등은 긍정적인 상호교류의 효과가 있음이 나타났으며, 특히 ‘좋아요’

기능은 온라인상에서 공감을 촉진하여 이용자들의 감성욕구를 충족시키는 요인으로 평

가되기도 하였다(박소영, 2012; Koroleva, Krasnova, Veltri, & Günther, 2011). 앞서 살

펴본 소셜 미디어 이용행동 중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소셜 그루밍 활동은 소셜

미디어의 능동적 사용과 수동적 사용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활동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셜그루밍 활동에 대해서 다소 혼재된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소셜 그루밍 활동의 수동적 측면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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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외모 비교

Festinger(1954)가 처음으로 제시한 사회비교 이론(social comparison theory)은 “개

체로서의 한 인간은 자신의 의견과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내재된 욕망”을 가졌다고

전제한다. 이는 인간이 자신을 평가하기 위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게 된다는 것을 의

미한다. 비교 하는 대상이 자신 보다 우월한지, 혹은 열등한지에 따라 상향 비교와 하

향 비교로 구분된다. 상향 비교(upward comparison)는 자신보다 더 우위에 있는 사람

들과 자신을 비교 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디어에 등장하는 여성의 이미지는 이상화된

신체적 매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회비교 이론 중 상항비교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외모 비교는 위에서 제시한 Festinger(1954)의 사회비교이론을 토대로 제

안된 것으로, 자신의 외모, 몸매, 체중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미디어 속의 날씬한 모델의 몸매와 상향비교를 더 많이 할수

록, 신체에 불만족이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이병혜, 2009; 홍종필, 이시연, 2005; Cusu

mano& Thompson, 1997). 또한, 대중매체 속의 마른 이상적인 체형의 내면화 및 신체

비교는 이상 섭식행동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류애리, 송원영, 20

13 ; 손은정, 2008). 이처럼 전통적 미디어를 통한 외모의 비교 대상은 주로 날씬한 몸

매를 지닌 연예인, 유명인이었다. 하지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 미디어의 외

모비교 대상은 날씬한 연예인, 유명인에 한정되지 않는다. 대다수의 소셜 미디어 이용

자들은 자신과 비슷한 또래 집단 및 친구와 관계를 맺고 상호 교류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소셜 미디어에서 외모 비교 대상이 현실에서 만날 수 없는 유명인이나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또래 집단일수 있다(오현숙, 2017;

Jones, 2001).

따라서, 여대생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비교하는 대상이 자신과 가까운 또래 집단

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생각된다. Festinger(1954)의 사회 비교 이론의 "유사성에 대

한 욕구(the need for similarity)"가 이를 뒷받침해 준다. 이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기

견해의 타당성을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 검증한다. 유사한 사람들은 상호간의

비교를 함으로써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믿음, 태도, 생각, 감정 등이 합당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서로에게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즉,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의견을 평가하기 위해서 자신과 유사한 능력과 의견을 지니고 있는 사

람들과 자신을 비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사람들은 나와 유사한 측면을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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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게 되며, 이 때 다른 사람들을 나와 더 '유

사하게' 바꾸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자신도 타인과 더 유사해지도록 노력을 하게 된다

(한규석, 2009). 여학생과 남학생에게 친구, 가족, 유명인 중에 어떤 집단이 자신에게

중요한 비교 상대인지를 조사했을 때, 남, 여학생 모두 유명인보다 친구가 더 중요한

외모 비교 상대라고 응답했다(Heinberg & Thompson, 1992).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소

셜 미디어 속 유명인의 사진을 보는 것보다는 또래의 사진을 보는 것이 여성의 신체상

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되었다(Cash, Cash, & Butters, 1983; Jones, 2001).

  따라서, 소셜 미디어의 몸매, 외모와 같은 외모 비교는 유명인보다 자신과 유사한 또

래 집단과의 비교가 더 자주 일어나며 이는 개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

상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소셜 미디어에서의 외모 비교는 “유사성에 대한

욕구”를 근거로 소셜 미디어 상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또래 집단 및 친구와 자신을 비

교하는 행위로 정의 될 수 있다.

또한,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소셜 미디어 활동은 능동적, 수동적 활동 구분되어지는

데, 타인과의 상호작용 없이 단순히 프로필을 둘러보는 외모비교 행위는 수동적 활동

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다수의 이용자들이 사회비교를 하는 목적으로, 타인의 글과

사진을 둘러보면서 수동적 이용방식을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Lee, 2014; Vogel et

al., 2015).

종합해보면, 소셜 미디어 활동 중 개인에게 역기능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은 수동

적 소셜 미디어 활동이며, 수동적 소셜 미디어 활동은 ‘수동적 소셜 그루밍 활동’과 ‘외

모비교’ 행위로 구분 지을 수 있다. 이 변인들은 개인의 신체상 및 이상섭식 행동에 영

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이라고 생각된다. 소셜 미디어 상에서 관계를 유지하는 행동

으로써 친구의 SNS를 방문하여 타인과 상호작용 없이 게시물을 살펴보는 행위를 ‘수

동적 소셜 그루밍 행동’으로(Ellison et al, 2014; Utz, Beukeboon, 2011), 타인이 올린

글과 사진을 둘러보면서 사회적 비교 행위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수동적인 활동은

‘외모 비교’ 행위로 정의 될 수 있다(오현숙, 2017; 정진영, 2018; Vogel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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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체이미지 희생경험과 수동적 소셜 미디어 활동의 관계

Keery 등(2004)은 부모, 또래, 매체로부터 날씬해야 한다는 사회적 영향은 신체 불만

족, 이상 섭식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문화

적 영향 중 부모나 또래의 영향을 어린 시절 외상 경험에 초점을 두어 ‘부모나 또래로

부터 신체이미지 희생경험’으로 소셜 미디어가 보편화된 현실에 따라 매체의 영향을

‘소셜 미디어 활동’으로 설정하였다. 이 두 변인은 이상섭식 행동을 유발하는 사회문화

적 영향으로써 서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보여 진다. 어린 시절 신체적 외모에 대

한 부정적 경험이 있는 사람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이상적 체형을 추구하며 신체불만족

이 높기 때문에, 어린 시절 신체적 외모에 대한 부정적 경험이 없거나 과거의 경험을

덜 부정적으로 지각한 사람보다 날씬함에 대한 소셜 미디어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고 예상된다.

소셜 미디어 활동 중 외모비교와 부모, 또래에 의한 신체 이미지 희생경험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외모비교는 부모, 친구, 대중 매체의 영향 및 신체 불만족을 매

개하여 섭식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Kerry et al., 2004). Sh

roff와 Thompson(2006)은 청소년기에 외모에 대해 타인에게 부정적 피드백을 받게 되

면, 청소년이 외모와 관련되어 신체불만족이 증가되고 그로 인해 사회적 비교를 하는

경향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Sarwer 등(1998)이 제안한 신체상과 성형수술의 관계에

대한 모델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신체적 외모에 대해 타인에게 놀림당한 경험이 많았

던 사람은 사회에서 제시하는 이상적인 신체상을 과도하게 추구하기 때문에 타인과의

외모 비교의 정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밝혔다. 손은정(2008)은 여대생이 어린 시절에 부

모나 또래에 의한 신체 놀림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한 정도가 높을수록 타인과의 신

체 비교를 더 많이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신체에 불만족이 높아졌음을 보여주었다.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또래나 부모에 의한 신체적 외모에 대해 부정적 경험이

있던 사람은 신체 불만족이 높아져서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여대생의 경우 이러한 외모비교는 가상적인 공간인 소셜 미디어 상에서 더 자주

일어나며, 비교 대상은 유명인이나 가족보다는 또래 집단일 가능성이 높다(오현숙, 201

7; Cash, Cash, & Butters, 1983; Jones, 2001).

소셜 미디어 상의 그루밍 활동은 다양한 친구를 사귀며 상호간의 교류를 추구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소셜 미디어 이용자는 관계의 욕구를 충족하고 심리적 안정과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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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소셜 미디어를 사용한다(채경선, 정윤주. 2015). 신체

이미지 희생경험과 소셜 그루밍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린 시절 부모와의 부정적인

관계에서 외로움이나 정서적 결핍을 경험한 아이는 소셜 미디어 상에서 결핍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욕구를 보인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20대 성인이 가족이나 친구와의 친밀

감을 형성하지 못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소통에 대한 어려움, 외로움, 소외감을 가지

게 되는 경우, 그 결핍된 욕구를 가상의 공간인 SNS 통해 채우고자하는 경향성이 있

다는 것이 밝혀졌다(정수인,2014; 김미영, 2015; 김진아 2018에서 재인용). 즉, 어린 시

절에 신체적 외모에 대한 부정적 경험이 있던 사람은 어린 시절 관계에서 부정적 정서

와 결핍을 느꼈기 때문에 소셜 미디어 상에서 관계를 추구하는 그루밍 활동을 함으로

써 정서적 지지나 소속감을 얻길 원한다고 보여 진다. 또한, 타인의 게시물을 많이 접

할수록 외모비교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소셜 그루밍은 서로 간의 유대감을 확인하는

활동이지만 비교를 촉진하는 활동이기도 하다(오현숙, 2017).

5. 소셜 미디어 활동과 이상 섭식행동 간의 관계

우리나라의 사회 분위기는 날씬하고 마른 체형을 가진 여성을 유능하고 자기 통제적

이고 성적인 매력을 가진 성공한 여자로 보는 경향이 있으며, 매체가 이를 강조함으로

써 많은 여성이 날씬한 외모를 선호하고 있다(이경아,1996; 김인혜, 이영호, 2014에서

재인용). 미디어와 신체상 및 이상섭식 행동의 관계를 고찰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마

른 몸매를 강조하는 미디어에 더 많이 노출되는 여성 일수록 신체 불만족과 높은 관련

성이 있음이 보고되었다(Posavac, 1998; Stice& Shaw, 1994). 대중매체에서 노출되는

이상적인 여성의 모습은 여성들의 신체 불만족을 일으키고 마르고 싶은 욕구를 자극하

여 무리한 다이어트나 섭식장애 행동을 유발하였다(Grabe, Ward & Hyde ,2008; Stice

et al., 1994).

이처럼 기존의 선행연구는 전통적 미디어(잡지, TV, 신문)가 섭식 행동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소셜 미

디어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소셜 미디어와 관련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TV, 잡지와 같은 전통적 매체와 소셜 미디어 이용시간이 다이어트 행동에 미치는 정

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소셜 미디어가 전통적 미디어보다 다이어트 행동에

더 높은 예측력을 보였다(Tiggemann & Slater, 2013). 20대의 미디어 이용률을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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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전통 미디어 이용 비율은 TV 84.7%, 신문 7.4%, 잡지 3.4%인 것에 비해 ‘모바일

2017년 모바일 SNS 이용률’은 약 94%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다(한국인터넷

진흥원, 2017). 이를 통하여 여대생이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통한 소셜 미디어에 더 많

이 노출되며 전통적 미디어 보다 소셜 미디어가 섭식장애 및 이상섭식행동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인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소셜 미디어와 신체상 및 이상 섭식 행동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다소 혼재

된 결과들이 보고되었다. 몇몇 연구에서 소셜 미디어의 사용이 부정적인 신체상 및 이

상섭식 행동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지만(Tiggemann& Slater, 2013; L

ee et al., 2014), 미디어 노출 시간과 이용이 신체 불만족, 이상 섭식 행동 간의 관련성

이 적다는 연구 결과도 나타났다(김미희, 2015; 김효진, 임성문, 2015; Ferguson, Wine

gard, & Winegard, 2011; Ferguson et al., 2014). 또한, 단순히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

는 시간이나 소셜 미디어를 통한 모든 활동이 신체상 및 이상 섭식행동에 영향을 미치

는 것이 아니라, 사진 올리기, 포스팅 하기, 댓글 보기, ‘좋아요’ 누르기 등과 같은 소셜

미디어 활동이나 외모비교를 하는 것이 부정적인 신체상 및 이상 섭식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다(Hendrickse et al., 2017; Holland & Tiggemann, 2016: Manago et

al., 2015; Mabe, Forney, Keel. 2014; Meier & Gray, 2014).

소셜 미디어 이용행동이 이상섭식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Fardouly 와 Vartanian(2015)의 연구 결과,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속의 인물과 자신을 비교하는 외모 비교를 할수록 신체 불만족이 높아진다고 보고

하였다. 또한, 소셜 미디어에 사진을 올리는 횟수나 친구의 프로필을 읽는 행위 등 소

셜 미디어 이용의 다양한 측면이 이상섭식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Mabe, Forney, & Keel, 2014; Smith et al, 2013).

국내의 연구 또한 소셜 미디어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소셜 미디어 활동이 신체상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김미희(2015)의 연구에서는, 페이스

북 이용이 대학생의 부정적 신체 이미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지만 외모 상향

비교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소셜 미디어 활동

을 분류한 연구에서는, 소셜 미디어에서 타인의 사진을 보는 수동적 사용(browsing)과

자신의 사진을 올리는 능동적 사용(uploading)으로 구분해 여성의 신체상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업로딩 행동이 높을수록 신체 감시와 신체 수치심이 촉진

되고, 절제된 섭식 행동이 높아졌고, 브라우징 행동은 직접 신체 수치심에 영향을 미쳐

절제된 섭식 행동을 예측하였다(전소정, 성용준, 양은주, 2018). 오현숙(2017)은 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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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이용시간, 페이스북 친구 수, 페이스북 활동유형(포스팅 활동/ 소셜 그루밍 활동),

외모상향 비교로 소셜 미디어 활동을 분류해서 어떤 요인이 부정적 신체 이미지에 영

향을 주는지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부정적 신체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순

한 페이스북 노출 시간이 아닌 관계 유지를 위한 소셜 그루밍 활동과 페이스북 상에

이루어지는 외모 비교임이 드러났다.

선행 연구를 종합해 보면, 단순한 소셜 미디어 노출보다는 소셜 미디어 활동이 이상

섭식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소셜 미디어 활동 중에서도 타인의 게시물에 반

응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수동적인 소셜 그루밍 활동’과 친구의 게시물을 보고 ‘외모

비교‘ 하는 행위가 이상섭식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여 진다. 또한, 소셜 미디

어 이용자들이 소셜 미디어 활동 중 친교 및 교제와 타인의 게시물을 읽는 행위를 많

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소셜 그루밍 활동과 타인의 게시물을 읽거나 반응하

면서 나타나는 외모 비교 행위로 구분 할 수 있다. 즉, 소셜 미디어에서 가장 많이 이

루어지는 활동은 ‘수동적 소셜 그루밍 활동’과 ‘외모 비교’이며 이는 이상섭식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가장 유의한 변인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국내의 연구들은 소셜 미디어 활동이 신체상에 어떻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는 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에서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

던 소셜 미디어와 신체이미지에 대한 연구를 확장해서, 소셜 미디어 활동의 변인들과

이상섭식 행동의 관련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D. 신체이미지 희생경험, 이상섭식행동 및 수동적 소셜 미디

어 활동과의 관계

이상섭식 행동은 생물학적, 개인 심리적, 사회 문화적 요인 등 다차원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그중에서 사회문화적 영향은 이상섭식 행동의 유발, 유지에 있어서 강력하

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사회문화적 영향은 또래, 부모, 대중매체의 영향을 의미한

다(Keery, et al,. 2004; Thompson et al., 1999). 사회문화적 영향 중 또래와 부모의 영

향을 의미하는 신체이미지 희생경험은 작은 외상으로써 당시에는 심각한 문제를 보이

지 않더라도 그 상처가 내면에 남아 시간이 지나서도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재 여대생이 보이는 이상 섭식행동을 설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변인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여대생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섭식 행동을 설명하는 신체이미지 희생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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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의 영향력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상섭식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또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가족, 또래, 대중 매체는 서로 유의미한 관련이 있으며, 세 가지 변인이 상호작용하

여 이상섭식 행동을 더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섭식 행동을 설명하는데 가족이

나 또래의 영향 뿐 아니라 대중 매체의 영향 또한 중요하다. 더구나 청소년의 비해 대

학생은 현재 또래나 부모에게 직접적으로 신체적 외모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을 겪기보

다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날씬함에 대한 압력을 간접적으로 경험한다고 예상되기 때문

에 소셜 미디어는 현재 여대생의 이상섭식 행동을 유의하게 설명할 수 있는 변인이라

고 생각 된다. 특히 소셜 미디어의 단순한 노출보다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어떤 활동

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며, 그 중에서 소셜 미디어 상에서의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수동적 소셜 그루밍과 외모비교는 여대생의 이상섭식행동을 유발하는 원인을 유의하게

설명할 수 있는 변인이다(Fardouly, Vartanian, 2015; Mabe, Fornety, & Keel, 2014).

어린 시절 신체적 외모에 대한 부정적 경험이 있는 사람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이상적

체형을 추구하며 신체불만족이 높기 때문에, 어린 시절 신체적 외모에 대한 부정적 경

험이 없는 사람들 보다 날씬함에 대한 소셜 미디어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이라 예

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또래나 부모에 의한 신체이미지 희생경험과 소셜 미디어

활동 및 이상섭식행동이 하나의 연결선상에 있다고 가정 하였다.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신체이미지 희생경험과 수동적 소셜 미디어 활동은 이상섭

식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이상섭식 행동을 예언하는 신체이미지 희생경험과 수동적

소셜 미디어 활동 간에도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 변인들 간의 관계를 근거로 할 때. 신체이미지 희생경험은 이상섭식 행동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칠 뿐 만 아니라 수동적 소셜 미디어 활동을 통해 이상섭식 행동에 간

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가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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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A. 연구대상

본 연구는 광주지역 C대학에 재학 중인 비임상군 20대 여자 대학생 500명을 대상으

로 연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여대생이 이상섭식 행동 및 섭식장애에 높은 비율을 보이

며, SNS이용률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연구의 가설을 설명하는데 있어 여대

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B. 측정도구

1. 한국판 식사 태도 척도-26

(The Korean Version of Eating Attitude Test-26:KEAT: 26)

이상 섭식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Garner, Olmsted, Bohr와 Garfinkel(1982)이 개발하

고 이민규 등(1988)이 번안한 표준화한 한국판 섭식태도 척도-26(the korean version

of Eating attitude Test-26:KEAT-26)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섭식 장애 환자가 보

이는 행동과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되었지만, 정상집단의 이상섭식행동 및 태도를

확인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알려져 있다. 본 척도는 살찌는 음식을 기피하고 마르고자

하는 욕구와 관련된 거식요인(예: “음식을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 먹는다.”) 13문항, 폭

식과 음식에 대한 몰두(예: “억제할 수 없이 폭식을 한 적이 있다.”) 6문항, 섭식에 대

한 자기통제와 타인에게 받는 체중 증가의 압력에 관한 섭식통제(예: “자신이 살이 쪘

다는 생각에 늘 사로 잡혀있다”) 7문항의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식 6점 척도로 평정되며, 채점은 0∼3으로 하며, ‘항상 그렇다’는 3

점, ‘거의 그렇다’는 2점, ‘자주 그렇다’는 1점으로 채점되며, 나머지(가끔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0점으로 채점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섭식태도가 역

기능적이고 부정적인 경향을 보임을 의미한다. 점수범위는 0-78점이며, 0-21은 정상,

22-26점은 신경성 식욕부진증, 거식증 등 섭식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27점 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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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섭식장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이민규 등, 1998, 2001),

김은하, 이신영(2016)의 연구에서는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9로 나타났고,

이현정, 이승연(2016)의 연구에서는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73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8로 나타났다.

2. 신체 이미지 희생 경험 척도

(Body Image Victimization Experiences Scale: BIVES)

부모나 또래에 의한 신체이미지 희생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Duarte & Pinto-Gouveia

(2015)가 개발한 척도를 번안,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동료 (친구 또는 동료)

또는 부모 (또는 다른 중요한 양육자)가 저지른 신체적 외모와 관련된 괴롭힘 및 놀림

의 어린 시절 또는 청소년기의 경험을 측정한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평정

되며, 각 상황에 대한 경험의 빈도(1= 전혀 없다 ∼ 5 = 아주 빈번하다) 및 경험에 대

한 정서적인 영향(1 =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 5 = 매우 당황했다)에 대해 측정하도

록 구성되어 있다. 부모에 의한 신체이미지 희생경험과 친구에 의한 신체이미지 희생

경험의 두 하위요인의 평균점수는 1-5점이다. 일반 인구의 비임상 샘플에서 수행된 BI

VES 타당도 연구에서 두 하위요인의 구성타당도, 검사-재검사 신뢰도 (.80에서 .89까

지), 내적일관성(.95)을 포함한 매우 신뢰로운 심리측정적 속성을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친구에 의한 신체이미지 희생경험은 .

89, 부모에 의한 신체이미지 희생경험 .96, 전체 신뢰도는 .94로 나타났다.

3. 수동적 소셜 미디어 활동

(1) 소셜 그루밍 척도 (Social Grooming Scale)

소셜 그루밍 활동을 측정하기 위해 Utz와 Beukeboom(2011)이 개발하고 오현숙(2017)

이 번안, 수정한 소셜 그루밍 척도(social grooming scale)를 사용하였다. Utz 와 Beuk

eboom(2011)이 개발한 사회적 그루밍을 위한 페이스북 사용 척도(facebook use for so

cial grooming scale)는 사람들이 SNS에서 실제로 행해지는 일을 평가하였다. Utz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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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ukeboom(2011)는 페이스북에서 친구들의 프로필을 방문하거나, 친구의 프로필을 살

펴보거나, 자신의 프로필에 대한 메시지와 의견을 남기는 등의 페이스북에서 이루어지

는 사회적 참여행동의 빈도를 측정하고자 개발하였다. 본 척도는 Kim 과 Chock(2015)

의 연구에서는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7로 나타났다. 오현숙(2017)이 번안, 수

정한 소셜그루밍 척도(social grooming scale)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1로

나타났다. 소셜 그루밍 척도는 모두 9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문항은 5점 척도(1＝

전혀 하지 않는다, 5＝하루에 여러 번 한다)로 측정되어 진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전체 소셜 그루밍 활동이 .90이었으며,

수동적 소셜 그루밍은 .87, 능동적 소셜 그루밍은 .91로 나타났다.

(2) 외모 비교

소셜미디어 상에서 이루어지는 외모 비교를 측정하기 위해 Thompson, Heinberg, &

Tantleff(1991)의 신체 외모에 대한 비교 척도(Physical Appearance Comparison Scale:

PACS) 5문항과 Tiggemann & McGill (2004)의 신체특성에 대한 비교 척도(Specific

Attributes Comparison Scale: SACS) 5문항을 정진영(2018)과 손은정(2008)이 번안,

수정한 척도를 사용 하였다.

신체 외모에 대한 비교 척도는 사회적 관계에서 타인의 신체와 외모를 자신과 비교

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Likert식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항상 그렇다)로 평정된다. 신체특성에 대한 비교 척도는 개인의 허벅지, 배,

엉덩이, 팔뚝 등 구체적인 신체부위와 타인의 신체부위를 비교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Likert식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항상 그렇다)

로 평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소셜 미디어 상에서의 신체 특성 비교를 측정하기 위해

정진영(2018)이 수정, 보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두 척도 점수의 합이 높게 나올수록

타인과 자신의 외모, 신체를 비교하는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전체 점수의 범위

는 10-50점이다.

신체 외모에 대한 비교척도는 Thompson, et al,(1991)이 실시한 연구에서는 내적 합

치도는(Cronbach′s α)=.78 이였고,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2로 나타났다. 손은정(200

8)의 연구에서는 내적합치도 Cronbach’s α는 .82로 나타났다. 류애리, 송원영(2013)의

연구에서는 내적합치도 Cronbach’s α는 .73으로 보고되었다. 신체 특성에 대한 비교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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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Tiggemann & McGill(2004)의 연구에서는 내적합치도 (Cronbach′s α)=.81 이였

고, 류애리, 송원영(2013)의 연구에서는 내적합치도 Cronbach’s α가 .84로 나타났다. 김

영신(2011)의 연구에서는 .80 이었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전체 외모비교가 .92이었으며,

외모비교1은 .80, 외모비교2는 .92로 나타났다.

C. 연구문제

본 연구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어린 시절 부모나 또래로부터 경험했던 신체 이미지

희생경험과 이상 섭식행동의 관계에서 수동적 소셜 미디어 활동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 및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여대생의 신체 이미지 희생경험, 이상섭식 행동, 수동적 소셜 미디어 활

동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가설 1-1. 신체이미지 희생경험과 이상 섭식행동은 정적상관이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1-2. 신체이미지 희생경험과 수동적 소셜미디어 활동은 정적상관이 있을 것

이다.

연구가설 1-3. 수동적 소셜미디어 활동은 이상섭식행동과 정적상관이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2. 여대생의 신체이미지 희생경험과 이상섭식 행동의 관계에서 수동적 소셜

미디어 활동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

연구가설 2-1. 신체이미지 희생경험과 이상섭식 행동의 관계에서 수동적 소셜 미

디어 활동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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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연구모형

D. 연구절차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광주지역 C대학에 재학 중인 비임상군 20대 여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2018년 9월 3일부터 2018년 9월 17일에 걸쳐 실시되었다. 연구에 대한 안내

를 설문 첫 장에 제시하였고, 설문 실시 전에 그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한 후 설문이

진행되었다. 연구 대상자들이 이를 읽고 동의한 이후에 설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

으며, 설문 소요시간은 약 10-15분 이었다. 총 500부의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그 중 모

든 설문에 응답하지 않았거나 한 점수로 기입하거나, SNS를 사용하지 않아서 설문에

답을 하지 못했던 51부를 제외하여 총 449부를 활용하여 통계적 분석 및 연구 가설 검

증을 실시하였다.

E. 연구 모형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신체이미지 희생경험, 수동적 소셜 미디어 활동,

이상섭식 행동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변인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이

상섭식 행동의 발생과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이에 본 연구는 신체이미지 희생경험을 독립변수로, 이상 섭식행동을 종속변수로, 수

동적 소셜 미디어 활동을 매개변수로 하는 연구 모형을 다음 <그림 1>과 같이 제시하

였다. 모형구성은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이론적 내용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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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연구문제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SPSS 24.0을 사용하여 기술 통

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을 채택하여 AMOS

24.0,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여대생의 신체 이미지 희생경험, 이상섭식 행동, 수동적 소셜 미디어 활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측정 변수들이 잠재 변인을 타당하게 측정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

인분석(CFA)를 실시하였으며, 적합도와 표준화 요인 부하량을 확인하였다.

다섯째, 연구모형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여대생의 신체이미지 희생경험과 이상섭식 행동의 관계에서 수동적 소셜 미디

어 활동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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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과

A. 기술 통계

1. 인구통계학적 특성

먼저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하

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만 20.21세이며, 학년은 1학년

115명(25.6%), 2학년 178명(39.6%). 3학년 125명(27.8%), 4학년 31명(6.8%)이었다.

키는 평균 161.6cm(SD=.23), 몸무게는 평균 54.6kg(SD=.41)으로 전체 평균 BMI는

20.9(SD=.14) 정상으로 나타났으며, BMI 빈도와 구성 비율은 저체중 77명(17.2%), 정

상 285명(63.3%), 과체중 49명(10.9%), 비만 29명(6.5%), 고도비만 9명(2.0%)순으로 나

타났다. 소셜 미디어 사용 여부를 살펴보면 전체 485명 중 449명(92.6%)은 소셜 미디

어를 사용하고, 36명(7.4%)은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 미

디어 이용자가 주로 사용하는 소셜 미디어 종류는 페이스북 128명(28.5%), 인스타그램

211명(47.6%), 카카오톡(카카오스토리) 41명(9.1%), 트위터 61명(13.6%), 기타 8명(1.8)

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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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명) 구성비율(%) 평균(표준편차)

키
449

161.6cm (.23)

몸무게 54.6kg (.41)

BMI

저체중

정상

과체중

비만

고도비만

74

285

47

29

8

16.5

63.5

10.5

6.5

1.8

20.9 (.14)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15

178

125

31

25.6

39.6

27.8

6.9

SNS

종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기타

128

211

41

61

8

28.5

47.0

9.1

13.6

1.8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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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1 2 3

1. 신체이미지희생경험

2. 수동적 소셜미디어 활동

3. 이상섭식행동

-

.319
**

.361**

-

.470** -

M 43.52 40.73 8.43

SD 2.0 .57 .41

왜도 2.27 .07 2

첨도 6.1 -.66 5.28

범위 12-300 17-75 0-78

<표 2> 신체이미지 희생경험, 수동적 소셜 미디어 활동, 이상섭식행동 간의 상관 및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2. 연구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p <.05 ** p <.01, *** p <.001

본 연구의 연구모형 검증을 대한 기초분석으로 연구 변인의 일반적 경향성과 정규성

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 및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연구 변인들 간의 관

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의 < 표 2>와 < 표 3>

에서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신체이미지 희생경험은 수동적 소셜 미디어 활동과 유의

한 정적 상관(r =.319, p <.01)을, 이상섭식 행동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r =.361, p

<.01)을 보였으며, 수동적 소셜 미디어 활동은 이상섭식행동과 유의한 정적상관(r

=.470, p <.01)을 보였다. 즉, 신체이미지 희생경험의 빈도 및 강도가 높을수록 수동적

소셜 미디어 활동이 증가하며, 신체이미지 희생경험과 수동적 소셜 미디어 활동이 많

을수록 이상섭식 행동에 미치는 영향 또한 높다고 볼 수 있다.

구조방정식 분석을 위해서는 변수들이 정규분포를 이루어야 하므로, 정규성 판단을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Kline(2015)가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왜도의 절대값이

3을 넘지 않고, 첨도의 절대값이 10을 넘지 않아야 정규성 가정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측정 변인의 왜도의 절대값이 0.70 ~ 2.27로 절대값 3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첨도의 절대값이 -.66 ~ 6.1로 10을 넘지 않기 때문에 정규성 가정

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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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 1-2 2 2-1 2-2 2-3 2-4 3 3-1 3-2 3-2

1 1

1-1 .916 1

1-2 .813** .512** 1

2 .362** .264** .393** 1

2-1 .145** .85 .186** .740** 1

2-2 .031 -.002 .069 .533** .760** 1

2-3 .328** .240** .354** .863** .497** .289** 1

2-4 .404** .315** .410** .881** .412** .254** .763** 1

3 .384** .308** .375** .476** .208** .161** .444** .502** 1

3-1 .308** .227** .330** .411** .188** .142** .368** .430** .895** 1

3-2 .344** .290** .317** .414** .169** .092 .419** .422** .732** .514** 1

3-3 .353** .333** .333** .512** .201** .157** .500** .565** .799** .651** .639** 1

M

SD

왜도

첨도

43.52

42.3

2.26

6.11

23.13

28.7

2.4

5.9

20.3

19.7

2.31

7.61

40.73

12.06

0.70

-.662

24.08

4.66

-.198

-.453

10.70

4.41

.203

-.453

9.85

3.86

.136

.-836

12.781

5.81

.203

-.836

8.432

8.68

1.999

5.920

3.523

3.95

2.381

9.393

13.615

4.98

1.231

1.741

21.88

5.96

.647

.235

1. 신체이미지 희생 경험, 1-1 부모에 의한 신체이미지 희생경험, 1-2 친구에 의한 신체이미지 희생경험

2. 수동적 소셜미디어 활동, 2-1 수동적 소셜그루밍 활동, 2-2 능동적 소셜그루밍 활동, 2-3 외모비교1, 2-4 외모비교2

3. 이상섭식행동, 3-1 거식, 3-2 폭식, 3-3 섭식통제

*p <.05 ** p <.01, *** p <.001

< 표 3> 측정변인 간의 상관 및 평균,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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χ² df χ²/df TLI CFI RMSEA

41.264 17 2.427 .972 .983 .056

<표 4>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B. 측정모형 분석

본 연구에서는 Anderson과 Gerbing(1988)이 제안한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을 검증하

는 2단계 접근법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 측정모형의

검증은 구조모형을 검증하기에 앞서 측정변수들이 잠재변수를 잘 측정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2단계에서는 잠재변수들 간의 구조적 관계모형

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1. 측정모형 검증

각 측정변인들이 해당 잠재변인들을 잘 설명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측정모형에 대한

모형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4>에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모형적합도 검

증을 위해서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CFI와 TLI,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 χ²를

많이 사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측정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CFI, TLI,

RMSEA, χ² 지수를 사용하였다. χ² 값은 p-value가 .05보다 크면 일반적으로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CFI와 TLI 값은 .90이상이면 적

합도가 좋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RMSEA .08(.10)보다 작으면 적합도가 좋다고 할

수 있다(이학식, 임지훈, 2015). 본 연구에서는 χ²(17)=41.264 TLI는 .972, CFI는

.983, RMSEA .056로 나타났기 때문에 위에서 제시한 적합도 판단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본 연구의 측정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연구 모형의 관측변수가 잠재변수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5>, 그림2 에서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잠재

변수에서 관측변수로 가는 모든 경로의 표준화 요인 부하량이 .50이상의 값을, C.R.의

값은 1.965 이상이 나타내어야 한다. 또한, 잠재변수간의 상관계수가 .80미만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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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E S.E C.R P β

수동적 소셜미디어 활동→ 수동적 소셜 그루밍 1.000 .531

수동적 소셜미디어 활동→ 외모비교2 1.735 .151 11.460 *** .884

수동적 소셜미디어 활동→ 외모비교1 1.131 .099 11.431 *** .866

신체이미지희생경험→

친구에 의한 신체이미지 희생경험
1.000 .813

신체이미지 희생경험→

부모에 의한 신체이미지 희생경험
1.118 .154 7.283 *** .613

이상섭식행동→ 섭식통제 1.000 .897

이상섭식행동→ 폭식 .665 .042 15.792 *** .714

이상섭식행동→ 거식 .534 .033 15.976 *** .722

<표 5 >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상관 Estimate

수동적 소셜미디어 활동<-->신체이미지희생경험
.497

신체이미지희생경험 <--> 이상섭식행동
.468

수동적 소셜미디어 활동 <--> 이상섭식행동
.667

<표 6 > 잠재변수 간 상관관계

내어야 하며, 표준화 요인 부하량이 1을 넘지 않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확

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 부하량은 표준화계수 .531~.897로 p <.001 수준에

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6>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잠재변수간의 상

관관계가 .468 ~.667 범위에 있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잠재변인의

각 측정 변인들이 적합하게 구성되었기 때문에 잠재변수들 간의 이론적 관계를 규명하

는 구조모형 검증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p <.05 ** p <.01, *** p <.001



- 35 -

그림 2. 확인적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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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E β C.R

신체이미지희생경험→수동적 소셜미디어 활동
.488 .497 6.474***

신체이미지희생경험→이상섭식행동
.214 .181 2.955**

수동적 소셜미디어 활동→이상섭식행동
.694 .577 7.508***

<표 7>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C. 구조모형 분석

1. 구조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 가정한 부분매개모형을 검증한 결과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² =

41.264(df=17 ,p=.000), TLI=.972 ,CFI=.977, RMSEA=.056로 나타났다. 모든 값이 양호

하게 나타나 연구모형이 표본자료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여대생의 신체이미지 희생 경험이 수동적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상섭식 행

동에 영향을 미치는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를 알아보았다. <표7>에서 제시한 결

과를 살펴보면, 여대생의 신체이미지 희생경험은 소셜 미디어 활동(β= .497 p<.001)과

이상섭식행동(β=.181 p<.01)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또한 여대생의 수동적 소셜 미

디어 활동은 이상섭식행동(β=.577 p<.001)에 유의미한 직접효과를 보였다. 즉, 구조모

형 분석결과 모든 경로가 유의하였고, 모두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

모형은 그림3에서 제시하였다.

*p <.05 ** p <.01, ***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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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 구조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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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전체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신체이미지 희생경험→수동적 소셜 미디어 활동
.497 .497

신체이미지 희생경험→이상섭식행동
.468 .181 .287

수동적 소셜미디어 활동→이상섭식행동
.577 .577

<표 8 > 효과분해

경로 측정치β
95%신뢰구간

lower upper
p값

수동적 소셜미디어 활동

신체이미지 희생경험 → 이상섭식 행동
.287 .232 .382 .002**

<표 9> 수동적 소셜미디어 활동의 간접효과 부트스트래핑 결과

2. 매개효과 검증

구조모형에서 변인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hout와 Bolger(2002)가 제안한

부트스트랩(bootstrap)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이 방법은 신뢰구간을 제시하고 그 구간

이 0을 포함하지 않으면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보는 방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스트랩 결과에서 평균 간접효과를 95% 신뢰 구간에서 보고하였다.

또한 최종모델의 총효과에 대한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를 분해하여 추정한 다음 직접,

간접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표8>, <표9>에 제시한 바와 같이, 신체이미지 희생경험이 수동적 소셜 미디어 활

동을 매개로 하여 이상섭식행동에 이르는 경로(β= .287, Bias-corrected CI=.232 ~.382)

를 살펴보면,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에도 ‘ 0’ 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유의수준

5%에서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을 나타났다. 즉, 여대생의 신체이미지 희생경험이 이상

섭식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수동적 소셜 미디어 활동을 매개로 하

여 이상섭식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p <.05 ** p <.01, ***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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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여대생이 올바른 섭식태도를 갖도록 돕기 위해 역기능적 섭식 행동에 대

한 예방 및 치료적 개입을 위한 경험적 근거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어린 시절에 경험

했던 부모나 또래로부터의 신체이미지에 대한 희생 경험을 부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여

대생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이상적 체형을 추구하게 되며, 이로 인해 날씬함을 강조하

는 소셜 미디어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특히 소셜 미디어를 통

해 자신과 타인의 외모를 비교하는 행위와 타인의 게시물에 반응하여 관계를 맺는 수

동적 소셜 그루밍 활동이 증가되면 타인의 이상적인 이미지에 노출된 기회가 많아져

자신의 신체상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는 결국 섭식 행동에 역기능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동적 소셜 미디어 활동은 이상섭식 행동을 발전시키고 유지

시킬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부모나 또래로부터 신

체이미지 희생경험이 수동적 소셜 미디어 활동을 통해 섭식 장애의 연속선상에 존재

하는 이상섭식 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광주광역시 소재한 C대학에서 수업을 듣는 20대 여대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500부의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그 중 모든 설문에 응답하지 않

았거나 한 점수로 기입하거나, SNS를 사용하지 않아서 설문에 답을 하지 못했던 51

부를 제외하여 총 449부의 자료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4.0을 이용하여 신뢰도 분석,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AMOS

24.0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였다.

위의 분석 과정을 통해 나타난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를 요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대생의 신체이미지 희생경험과 이상섭식 행동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

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두 변인간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가설 1-1을 지지하며, 이는 개인이 부모나 또래로부터 신체적

외모에 대한 놀림이나 부정적 피드백을 많이 받거나 이러한 경험을 부정적으로 지각

할수록 이상섭식 행동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권

민경, 2010; 안귀여루, 2012; Duarte et al, 2016; Duarte & Gouveia, 2017; Jackson, G

rilo, & Masheb, 2000; Menzel et al.., 2010; Stormer & Thompson, 1996; Sweetingha

m and Walle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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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부모나 또래로부터 신체이미지 희생경험과 수동적 소셜 미디어 활동의 관련

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두 변인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

이 나타났으며, 이는 본 연구의 가설 1-2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셜 미디어 활동 중 외모비교는 신체이미지 희생경험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또래나 부모에 의한 신체적 외모에 대한 부정적 경험이 있던 사람이 소셜 미디

어 상에서 이루어지는 외모비교를 자주 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손은정,

2008; Cash, Cash, & Butters, 1983; Shroff & Thompson, 2006). 다음으로 소셜 그루

밍 활동을 살펴보면, 신체이미지 희생경험과 수동적 소셜 그루밍이 정적상관을 보였

지만 능동적 소셜 그루밍은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소셜그루밍 활동이 측정하

는 것을 고려해볼 때, 소셜 그루밍 활동에 능동적, 수동적 소셜 미디어 이용 행동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즉,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를 누르

거나, 포스팅을 하는 행동은 단순히 타인의 게시물을 살펴보는 행동보다 더 자신을

드러내는 적극적인 그루밍 활동이며 이는 긍정적인 상호교류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K

oroleva, Krasnova, Veltri, & Günther, 2011), 수동적 소셜 그루밍 활동이 능동적 소

셜 그루밍 활동보다 여대생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어린 시절 신체에 대한 놀림 경험을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여대생은 부정적으

로 지각하지 않는 사람보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활동을 덜 적극적으

로 하기 때문에 능동적인 소셜 미디어 이용보다 단순히 타인의 게시물에 반응하는 수

동적 소셜 미디어 이용이 더 많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셋째, 수동적 소셜 미디어 활동과 이상섭식 행동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

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두 변인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가설 1-3을 지지하며, 이는 소셜 미디어 속 타인의 사진에 나타난 이상적

모습과 자신의 외모를 비교하거나 댓글을 보거나 ‘좋아요’를 누르는 것과 같은 소셜

그루밍 활동을 많이 할수록 이상섭식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기존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김미희, 2015; 오현숙, 2017; Mabe, Forney, & Keel, 2014; Manago

et al., 2015;Meier & Gray, 2014: Smith et al, 2013; Holland & Tiggemann, 2016;

Hendrickse et al., 2017).

넷째. 부모나 또래로부터의 신체이미지 희생경험이 이상섭식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수동적 소셜 미디어 활동이 매개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수동적 소셜 미디어 활동이 부모나 또래로부터의 신체이미지

희생경험과 이상섭식 행동 사이에서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문제2에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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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설이 지지되었다. 이는 신체 이미지 희생경험이 직접적으로 그리고 수동적 소셜

미디어 활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상섭식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Sa

rwer등(1998)에 의하면 신체에 대해 부정적인 경험을 개인이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

가 자신의 신체상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주는 변인이며, 이는 개인의 신체상의

발달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 신체지향성 증가 및 신체불만족, 섭식문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Akan & Grilo, 1995; Duarte & Pinto-Gouveia, 2016). 어린 시절

또래나 부모로부터 신체적 외모에 대한 놀림경험을 부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작은 외상

으로써 그 상처가 개인의 내면에 남게 된다. 이는 시간이 지나서도 여전히 성인이 된

여대생의 신체상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부정

적 경험으로 인해 형성된 왜곡된 신체상은 개인이 섭식장애 및 이상섭식 행동에 취약

하게 만든다. 이는 부모나 또래로부터 신체상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과 이상섭식 행동

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밝힌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권민경, 2010; 안귀여루,

2012; Duarte et al, 2016; Duarte & Gouveia, 2017; Jackson, Grilo, & Masheb, 2000;

Menzel et al.., 2010;Stormer & Thompson, 1996; Sweetingham and Waller 2008). 또

한 신체이미지 희생경험을 부정적으로 지각한 여대생은 사회에서 제시하는 이상적인

신체상을 과도하게 추구하기 때문에 날씬함을 강조하는 소셜 미디어의 영향을 더 많

이 받게 된다. 특히 소셜 미디어 속에서 이루어지는 소셜 그루밍 활동과 외모비교는

개인에게 타인의 이상적 이미지에 노출된 기회를 증가시켜 왜곡된 신체상을 형성하기

때문에 결국 이상섭식 행동을 유발하게 한다. 이러한 결과는 이상섭식 행동을 보이는

섭식장애 환자에게 있어 소셜 미디어 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소셜 미디어 활동과

이상섭식 행동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밝힌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오현숙, 2

017; Cash, Cash, & Butters, 1983;Jones, 2001; Mabe, Fornety, & Keel, 2014).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이상 섭식행동과 이를 가장 강력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영향을 포괄적이고 인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모형을 설정해 검증함으로 기존 연구

들을 통합했다는 이론적인 함의를 지닌다. 사회문화적 영향은 지각된 부모, 또래, 매

체의 영향을 의미한다. 이러한 부모, 또래, 매체의 영향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섭식장

애 및 이상섭식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기존의 연구에서 이미 밝혀진 사실이

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스마트폰의 보편화에 따른 소셜 미디어의 이용이 증가됨

에 따라 매체의 영향을 기존의 연구에서 초점을 두었던 전통적 미디어(잡지, TV, 신

문)보다 소셜 미디어 활동의 다양한 측면에 중점을 두어 연구하는 것이 각광받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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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연구에서는 부모나 또래의 영향에서 측정하고자 하

는 개념이 다소 혼재되었기 때문에 또래나 부모의 영향을 명확히 살펴보는데 어려움

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부모, 또래의 영향을 ‘어머니의 자녀의 신체이미지

에 대한 부정적 피드백’, ‘놀림경험’, ‘부모나 또래의 외모관리 행동’ 과 같이 부모나 또

래의 영향을 구체적인 변인으로 설정하여 살펴보는 추세이다(김은하, 김현준, 기민선,

2016; 손은정 2008,; 전은혜,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셜 미디어가 보편화되게

사용되는 현실과 이용률이 가장 높은 여대생이라는 대상의 특성에 맞추어 매체의 영

향을 ‘소셜 미디어 활동’으로, 부모나 또래의 영향은 어린 시절 작은 외상 경험에 초점

을 두어 ‘부모나 또래로부터 신체이미지 희생경험’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

한 부모나 또래로부터의 신체이미지 희생경험과 소셜 미디어 활동이 이상섭식 행동

및 섭식장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기존에 연구되어왔지만, 이 변인들을 함께 살펴

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나 또래로부터 신체이미지

희생경험이 이상섭식 행동에 미치는 관계에서 소셜 미디어 활동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여 이러한 변인들 간의 경로를 확인해 통합적으로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섭식장애의

기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도움을 주었다.

둘째, 부모나 또래에 의한 신체상의 부정적 경험이 여대생의 이상섭식 행동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이상섭식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작은 외상의 중요성을 밝힐

수 있었다. 그동안의 선행연구는 섭식장애 및 이상섭식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외상

경험을 성적, 신체적, 정서적 아동기 외상경험에만 국한되어 연구되었다(공성숙, 이정

현, 신미연, 2009; Sweetingham & Waller, 2008).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섭식장애 유

발에 있어 작은 외상인 부모나 또래에 의한 신체이미지 희생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함

으로써 그동안 간과하고 있던 작은 외상의 위험성을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셋째, 국내에서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던 소셜 미디어와 신체이미지에 대한

연구를 확장해서, 소셜 미디어 활동의 변인들과 이상섭식 행동의 관련성을 살펴보았

다는데 의의가 있다. 현대 사회는 사진과 동영상을 기반으로 한 시각적 소셜 미디어

의 이용이 늘어나면서 타인이 만들어낸 이상적 체형에 노출되어 개인의 신체상과 섭

식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연

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기존의 연구는 소셜 미디어와 신체상 및 이상 섭식 행동

의 관련성에 대해 다소 혼재된 결과들이 보고되었다(김미희, 2015; 김효진, 임성문, 20

15; Ferguson et al., 2014; Ferguson, Winegard, & Winegard, 2011; Lee et al., 2014;

Tiggemann& Slater, 2013). 이에 대해 단순히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시간이나 소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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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를 통한 모든 활동이 신체상 및 이상 섭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진 올리기, 포스팅 하기, 댓글 보기, ‘좋아요’ 누르기 등과 같은 소셜 미디어 활동이

나 외모비교를 하는 것이 부정적인 신체상 및 이상 섭식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Hendrickse et al., 2017; Holland & Tiggemann, 2016; Mabe, Forney, Keel.

2014; Manago et al., 2015; Meier & Gray,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

를 극복하고자 소셜 미디어 활동을 소셜 그루밍 활동과, 외모비교의 변인으로 구체적

으로 설정하여 단순한 소셜 미디어 노출보다 소셜 미디어를 통한 활동이 여대생의 이

상섭식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는 소셜 미디어 활동과 부정적인 신

체상과의 관계만을 살펴본 국내의 연구에서 더 나아가 이상섭식 행동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소셜 미디어 활동이 섭식장애로 발전하는 기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혀내는데 도움을 주었다.

넷째, 본 연구는 부모나 또래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새로운 척도를 사용했기 때

문에 기존의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다. 성인은 현재 직접적으로 부모나 또

래에게 신체이미지에 대한 비난적인 말을 듣기 보다는 이러한 경험을 어린 시절에 겪

었을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성인의 경우 부모나 또래에 의한 어린 시절의 신체상

에 대한 부정적 경험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기존의 척도를

사용한 연구는 주로 현재 겪고 있는 부모나 또래에 의한 신체외모에 대한 부정적 경

험을 측정하거나, 현재의 부모나 또래의 외모관리행동에 의한 간접적인 신체외모에

대한 압력을 동시에 평가하기 때문에, 성인을 대상으로 부모나 또래의 영향을 명확하

게 살펴보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 예상된다. 그렇지만 본 척도를 통한 연구는

여대생이라는 대상에 적합하게 어린 시절의 경험을 측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부모나

또래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데 도움을 주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척

도는 신체이미지 희생경험의 구체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험들의 빈도와 강도

를 모두 측정할 수 있다. 기존의 척도는 부모나 또래의 영향을 단지 신체적 외모에

대한 놀림경험에 한정하여 빈도만을 평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을 너무 단편적으로

만 측정하고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척도는

별명으로 부르거나, 체육시간에 제외되는 등 구체적인 신체적 외모에 대한 다양한 부

정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그 경험을 했을 당시의 정서적 강도 또한 평가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섯 째, 이 연구 결과는 여대생의 이상섭식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소셜 미디어 활

동의 중요성을 일깨움으로써 향후의 사회에서 인식된 마른몸매에 대한 인식 개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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셜 미디어의 올바른 사용 등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소셜

미디어 속에서 노출되는 유명인과 또래 여성의 이미지도 상당 부분이 만들어진 허구

적 이미지라는 사실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왜

곡된 신체상으로 인해 섭식 문제를 겪고 있는 젊은 여성에게 개입하는데 있어 소셜

미디어 이용행동을 살펴보는 것이 치료적 개입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다. 젊은 여성

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타인과 자신의 외모를 지속적으로 비교하거나 타인의 이상적

이미지에 노출되어 자신의 신체상을 왜곡하게 된다면 그것이 섭식 문제에 영향을 미

칠 수 있음을 인지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와 같이 개인이 문제가 되는 소셜 미

디어 활동을 보이는 경우, 이에 경각심을 가지고 소셜 미디어 활동을 제한하거나 올

바른 사용을 유도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제한점과 이에 따른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에 대한 문제가 있다. 본 연구는 실제 섭식 장애로 진단받은 임상

군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비 임상군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실제 섭식장애 환자에게 일반화하여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BMI 집단(저체중, 정상체중, 과체중 이상)에 따른 여대생의 신

체이미지 희생 경험이 이상섭식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수동적 소셜 미디어

활동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저체중 및 과체중

이상의 표본수가 적고, BMI와 매개변인의 관련성이 약해 BMI 집단별 차이를 명확하

게 알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BMI 집단별로 표본수를 늘리고,

BMI에 집단에 따른 분석에 의미가 있는 소셜 미디어 활동을 선정해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소셜 미디어 활동을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페이스북, 인

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의 종류마다 주로 사용하는 소셜 미디어

활동에 차이가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변인들을 설정할 때 소셜 미디어의 종류별

로 살펴보거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주로 접하게 되는 정보가 먹방, 다이어트 및 뷰티,

애견, 유머 등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주로 접하는 유형별로 세분화해서 비교하는 것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후속연구에서는 소셜 미디어 활동에서 소셜

그루밍 활동뿐만 아니라 ‘사진 관련 활동’, ‘포스팅’ ‘자신의 게시물에 달린 ’좋아요‘나,

댓글을 확인하는 행동’ 등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서 연구 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어린 시절(과거) 부모나 또래로부터 신체이미지 희생경험에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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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추었기 때문에 여대생의 섭식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현재의 부모나 또래의 영향을

간과한 경향을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영향을 통제하거나 종합해서 살

펴볼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본 연구는 여대생을 대상으로만 실시하였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차이 및

성인 남성의 역기능적 섭식태도에 대한 근거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실제

로 젊은 여성 뿐 아니라 남성도 이상적 신체상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절식 및 과도한

운동을 하거나 근육 강화제 복용 등을 하기 때문에 남성의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에 심

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남성의 역기능적 섭식 행동에

대한 예방 및 치료적 개입을 위한 경험적 근거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만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자기보고식 설문지는 사회적 바람직성으로 인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축

소하여 응답하였거나, 부모나 또래의 영향에 대해서 과거의 경험을 측정하기 때문에

연구 대상자의 현재의 자각에 의해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주변사람 및 전문가에 의한 타인평정과 같은 객관적인 측정방법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한 자료 수집이 필요할 것이다.

일곱째, 본 연구는 이상섭식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사회문화적 요인에 초

점을 두었기 때문에, 개인 심리적 요인을 간과한 경향이 있다. 섭식장애 및 이상섭식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섭식 장애의 발병, 유지 및 치료에 가장 강력하게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이 사회문화적 영향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회문화적

영향에 중점을 두어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개인의 성격 및 특성에 따

라 같은 환경에 놓여있더라도 섭식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심리적 요인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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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한국판 식사 태도 척도-26

부록 2. 신체이미지 희생경험 척도

부록 3. 수동적 소셜 미디어 활동

(소셜 그루밍 척도, 외모비교 척도)



- 57 -

내 용

전혀

그렇

지

않다

거의

그렇

지

않다

가끔

그렇

다

자주

그렇

다

거의

그렇

다

항상

그렇

다

1. 살찌는 것이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배가 고파도 식사를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나는 음식에 집착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억제할 수 없이 폭식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④ ⑥

5. 음식을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 먹는다(음식을 깔짝거린다). ① ② ③ ④ ⑤ ⑥

6. 자신이 먹고 있는 음식의 영양분과 열량을 알고 먹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7. 빵이나 감자 같은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특히 피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8. 내가 음식을 많이 먹으면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9. 먹고 난 다음 토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10. 먹고 난 다음 심한 죄책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11. 자신이 좀 더 날씬해져야겠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12. 운동을 할 때 운동으로 인해 없어질 열량에 대해 계산하

거나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다음의 식사습관에 관련된 문항들을 제시해놓았습니다. 항목들을 주의 깊게 읽어 보시고 자신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문항하나를 골라 해당란에 “V” 또는 “O”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빠트리지 말고 반드시 한가지로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1. 한국판 식사 태도 척도-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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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전혀

그렇

지

않다

거의

그렇

지

않다

가끔

그렇

다

자주

그렇

다

거의

그렇

다

항상

그렇

다

13. 남들이 내가 너무 말랐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14. 내가 살이 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15.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음식을 천천히 먹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16. 설탕이든 음식을 피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17. 체중 조절을 위해 다이어트용 음식을 먹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18. 내 삶이 음식에 의해 좌우 된다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⑥

19. 나는 식사량 조절을 잘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20.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음식을 먹도록 강요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21. 음식에 대해 많은 시간을 들이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22. 단 음식을 먹고 나면 마음이 편치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23. 체중을 줄이기 위해 운동이나 다른 것을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24. 공복감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⑥

25. 새롭고 맛 좋은 음식을 먹고 보는 것을 즐긴다. ① ② ③ ④ ⑤ ⑥

26. 식사 후 토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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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어린 시절(고등학교 졸업 전) 또래로부터의 신체이미지(외모, 몸매, 체중)에 대한 놀림 및

괴롭힘의 경험에 관련된 문항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각 문항은 어린 시절 경험과 관련된 항목의

빈도와 놀림이나 괴롭힘을 받았을 때 얼마나 감정이 상했는가에 대한 2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빈도와 정서적 지각의 각 2가지 영역은 1에서 5까지의 척도 상으로 평가하세요.

빈도에서 1은 경험이 전혀 없음을 의미 합니다. 5는 경험이 아주 빈번함을 의미합니다.

정서적 지각에서 1은 놀림의 경험을 받았던 당시 전혀 당황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5는 경험

당시 매우 당황했음을 의미합니다. 빈도에서 1-5까지의 척도에서 한 가지 문항을 골라주시고. 정

서적 지각에서 1-5까지의 척도에서 한 가지 문항을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체 이미지 희생 경험이 없다면, 빈도에는 (전혀없다①), 정서적 지각에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①)로 체크해주시고, 경험의 빈도가 아주 빈번하고 그 당시에 매우 당황했다면 빈도에는

(아주 빈번하다⑤)와 정서적 지각에 (매우 당황했다⑤)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들을 주의 깊게 읽어 보시고 자신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문항하나를 골라

해당란에 “V” 또는 “O” 표시하여 주십시오,

내용

빈도 정서적지각

전혀

없다

가끔

경험

했다

보통이

다

자주

경험했

다

아주

빈번하

다

전혀

당황하

지

않았다

조금

당황했

다

보통이

다

당황했

다

매우

당황했

다

1. 친구가 나의 신체적 외모에

대해서 조롱하거나 놀렸었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친구가 나의 신체적 외모(몸

매, 체중)에 대해 별명을 지었다

(별명으로 부르며 놀렸었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내 체중, 신체적 외모를 친구

가 지적하거나 손가락질 했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친구는 내 신체적 외모 때문

에 나를 괴롭혔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학교에서(예: 체육시간) 내 신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부록 2. 신체이미지 희생 경험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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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어린 시절(고등학교 졸업 전) 부모로 부터의 신체이미지(외모, 몸매, 체중)에 대한 놀림

및 괴롭힘의 경험에 관련된 문항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항목들을 주의 깊게 읽어 보시고 자신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문항하나를 골라 해당란에 “V” 또는 “O” 표시하여 주십시

오, 하나도 빠트리지 말고 반드시 한가지로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빈도 정서적지각

전혀

없다

가끔

경험했

다

보통이

다

자주

경험했

다

아주

빈번하

다

전혀

당황하

지

않았다

조금

당황했

다

보통이

다

당황했

다

매우

당황했

다

1. 어머니/ 아버지는 나의 신체적

외모가 보기 좋지 않다고 말했었

다. (ex 더 마르면 보기 좋은 것

이라고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어머니/ 아버지는 나의 체중이

나 외모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했었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어머니/ 아버지는 나를 “뚱뚱

한” 같은 단어로 내가 어떻게 생

겼는지 설명했었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어머니/ 아버지는 나의 외모나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내용

빈도 정서적지각

전혀

없다

가끔

경험

했다

보통이

다

자주

경험했

다

아주

빈번하

다

전혀

당황하

지

않았다

조금

당황했

다

보통이

다

당황했

다

매우

당황했

다

체적 외모 때문에 제외되거나 빠

져 있었다.

6. 내가 운동을 할 때, 친구가 나

를 놀렸었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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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빈도 정서적지각

전혀

없다

가끔

경험했

다

보통이

다

자주

경험했

다

아주

빈번하

다

전혀

당황하

지

않았다

조금

당황했

다

보통이

다

당황했

다

매우

당황했

다

체중 때문에 나를 비난했었다.

5. 어머니/ 아버지는 나의 외모나

체중을 가지고 농담을 했었다(놀

렸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어머니/아버지는 다른 가족 구

성원들과 같이 내 신체적 외모에

대해 큰 소리로 지적하거나 비판

했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아래 항목들은 ‘SNS 이용시’ 외모 비교 척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

에 “V” 또는 “O”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이용할 때, 나는 SNS 친구들

의 신체적 외모와 나의 신체적 외모를 비교한다.
① ② ③ ④ ⑤

2.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이용할 때, 어떤 사람이 과체

중인지 저체중인지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의

몸매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이용할 때, 나는 SNS 친구들

의 옷차림과 나의 옷차림을 비교한다.
① ② ③ ④ ⑤

4.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이용할 때, 나의 외모와 SNS

친구들의 외모를 비교하는 것은 당신이 매력적인지 매력적
① ② ③ ④ ④

부록 3. 수동적 소셜 미디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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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항목들은 ‘SNS 이용시’ 소셜 그루밍 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까

운 곳에 “V” 또는 “O”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용
전혀

하지

않는다

가끔

한다

보통

이다

자주

하는

편이다

하루에

여러번

한다

1. 당신은 얼마나 자주 SNS에 친구들이 올려놓은 글을

읽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2. 당신은 얼마나 자주 친구들의 SNS에 방문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3. 당신은 얼마나 자주 친구의 포스팅 에 달린 다른 사 ① ② ③ ④ ⑤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이지 않은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좋지 않는 방법이다.

5.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이용할 때, 나는 SNS친구들

의 몸매와 나의 몸매를 비교한다.
① ② ③ ④ ⑤

6.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이용할 때, SNS상에서 가늘

고 얇은 팔뚝을 가진 여자들이 있으며 나 자신을 의식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7.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이용할 때, 나는 SNS 친구들

의 허벅지와 나의 허벅지를 비교한다.
① ② ③ ④ ⑤

8.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이용할 때, 나는 SNS친구들

에 비해 내 뱃살이 어떻게 보이는지 의식한다.
① ② ③ ④ ⑤

9.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이용할 때, 나는 SNS 친구들

의 엉덩이 크기와 내 엉덩이 크기를 비교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이용할 때, 나는 SNS친구들

이 청바지(스키니진)나 치마를 입는 것을 보면 그런 옷을

입을 때 나의 하체는 어떻게 보일 비교한다.

① ② ③ ④ ⑤

(Passive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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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전혀

하지

않는다

가끔

한다

보통

이다

자주

하는

편이다

하루에

여러번

한다

람의 댓글을 읽습니까?

4. 당신은 얼마나 자주 당신의 네트워크에 포함 되지 않

은 사람들의 프로필을 둘러보십니까?
① ② ③ ④ ④

7. 당신은 얼마나 자주 친구의 프로필 사진을 확인하십

니까?
① ② ③ ④ ⑤

내 용
전혀

하지

않는다

가끔

한다

보통

이다

자주

하는

편이다

하루에

여러번

한다

5. 당신은 얼마나 자주 친구의 포스팅에 ‘좋아요’를 누르

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6. 당신은 얼마나 자주 친구의 페이스북 포스팅에 댓글

을 남기 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8. 당신은 얼마나 자주 친구의 프로필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9. 당신은 얼마나 자주 친구의 프로 필 사진에 댓글을

남기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Active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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